
2026년 7월 10일(금)

(음력 5월 25일)

Пятница                        
10 июля 2026 г.

№ 27 (1219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동포 여러분, 우리 서로 칭찬합시다!

▲ 7월 8일은 러시아에서 가정, 사랑과 충실의 날로 기념한다.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펼처진 '가정의 축제'.                       (이예식 기자 촬영)                                  

오하공항, 전설적 비행사           
워도피야노브 흉상 제막

지난 7월7일(화) 오하시 공항에서 소

련의 영웅 미하일 워도피야노브 흉상 제

막식이 열렸다. 전설적인 극지비행사의 흉

상은 지역 주민들의 제안으로 세우게 되었

다. 제막식에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

사와 전설적 비행사의 손녀 마리야 워도피

야노와가 참석했다. 워도피야노브는 1930

년 하바롭스크-오하-알렉산드롭스크-사

할린스키 첫 비행을 비행지도 없이 완수하

고, 사할린과 본토를 잇는 ‘영웅의 길’항로

를 개척했다. 

미하일 워도피야노브는 1934년 첼류스

킨호 구조, 1937년 북극 탐험 중 최초 북극 

부근 유빙에 착륙, 대조국전쟁 시 공군부대

를 지휘하고, 베를린 폭격에 직접 참여하는 

등 불굴의 용기를 증명했다. 

사할린에서 극동 도시환경 개선 
세미나 개최

지난 7월 6~7일 사할린에서 ‘도시환경 

개발·관리 현대적 접근법’ 교육세미나가 

열렸다. 하바롭스크변경, 연해주, 부랴티아 

공화국, 유대인자치주를 비롯 극동연방관

구의 여러 지역 지방자치단체장 및 전문가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세미나의 목적은 전략적 지역개

발, 사회적 공간의 설계와 조성 및 효율적

인 운영, 지방자치단체 팀의 현대적 역량 

개발과 기획개선사업을 위한 추가예산 유

치에 있다. 이번 행사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추진하는 '생활을 위한 인

프라' 국가기획의 일환으로 개최되었다.

참가자들은 코르사코브, 유즈노사할린스

크의 우수 조성지를 견학하고, 실행사례들을 

공유했다. 이번 세미나에서 얻은 정보는 각 

지방자치체 팀이 극동연방관구 행정자치지

역을 위한 전국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우수

기획 공모전 지원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 '가정의 날' 
대규모 축제 개최

7월 8일 '가정, 사랑과 충실의 날'을 맞아 

유즈노사할린스크 가가린공원에서 수백 명

이 참여하는 축제가 열렸다. '코스모스' 경기

장에서는 가족 단위 활동교실을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과 수공예품 장터가 열렸다. 이날의 

주요 행사는 베르흐녜예 호숫가에 설치된 하

얀 텐트에서 열린 가족 축하행사였다. 50년 

이상 함께한 부부, 신혼부부, 다자녀가족, 특

수군사작전 참전용사 가족, 그리고 활동적인 

가족들이 이곳에 모여 축하를 받았다.

세르게이 나드사진 시장은 "유즈노사할

린스크시는 편안한 생활과 자녀 양육을 위

한 모든 여건을 조성하는 진정한 가족 친화

적인 도시로 변모 중"이라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도시의 예술단들의 공연이 

펼쳐졌고, 시행정부가 10여 가정에게 표창

장을 수여했다.

존경하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주민 여러분!
7월 8일은 가정, 사랑과 충실의 날로 이날 온 나라와 함께 우리

가 기념하고 있습니다. 이 뜻깊은 기념일은 러시아인의 마음에 진

정한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가정은 사랑과 충실의 바탕이고, 윗세대와 자녀와 손주들에 대

한 보살핌이 있는 곳으로서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을 인간적인 따

듯함으로 가득 채우고, 행복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우리는 가족의 든

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스스로는 내면적으로 평온함을 얻습니다.

가족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아이들은 동화를 들으며, 선과 악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어른들에게서 도덕적인 가치관을 배우며, 전

통적인 문화를 습득합니다. 

이렇게 우리와 함께 우리의 위대한 나라와 사할린주의 새로운 

세대가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사할린 지역에서는 가족의 연대를 강화하는 활동을 끊

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어머니> 운동의 일환으로 자녀를 둔 여성과 예비 어머

니들을 지원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여성들에게 내일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 기획은 폭넓은 지지를 얻고, 진정 서민적인 기획이 되고 있습니다.

사할린과 쿠릴열도 주민 여러분께 가정의 행복과 사랑과 충실

함과 강건함과 상호이해와 번영을 기원하며, 친애하는 여러분, 가

정과 사랑과 충실의 날을 축하드립니다!

왈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러시아 연방 교육부 세르게이 

크랍쪼브 장관이 7월 4일 사할린

을 방문하여 사할린의 교육시스템

개발을 위한 사할린주 정부의 노력

을 높이 평가했다. 

사할린주는 교육시스템에 따른 

체계적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가

운데 아주 어린 나이부터 발명 활

동을 하고, IT 작업을 습득하며, 창

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교육기관이 있고, 또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지원으로 유즈노사

할린스크에는 '사할린테크 캠퍼스

가 건설되고 있다. '대학생의 거리'

는 완공되었으며, 내년에는 학술-

교육연구센터가 개관되고, 대학은 

사할린의 유망한 기업 맞춤의 고급 

인재를 양성하게 된다.

 세르게이 크랍쪼브 장관은 "사

할린주 정부가 주도해 학교에서 공

부하는 학생들이 사할린 지역에 남

아 공부를 지속하거나 타지에서 대

학 졸업 후 돌아오도록 모든 노력

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

는 대통령의 지시와 '통합 러시아

당'의 지원으로 학교를 건설하고, 

보수공사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또한 이투루프섬에 4개의 학교 

중 2개 학교는 새로 건설되었고, 그 

외 2개 학교에는 보수공사를 진행

했으며, 유치원들의 보수공사도 진

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코르사

코브에 한 유치원은 훌륭한 시설

과 쾌적한 환경을 갖춘 새 유치원

이나 다름없었다. 아이들이 여기서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사할린주와 

함께 자신의 미래를 펼쳐갈 수 있

도록 교육과 학습을 위한 교육환경

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

조했다

(3면에 계속)

2026년 하반기 신문 구독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6년 하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계속 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1 개월 구독료는 147,66 루블리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단신

 크랍쪼브 장관,  학교 졸업생들          

사할린에서 학업 이어가도록 

주 정부에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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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0 블로거 재정비> 경연에 사할린 

주민 초대
12세 이상의 사할린 주민들은 사회적 공간의 재구성에 대

해 설명하고, 전 러시아 기획공모전의 우승을 위해 경쟁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러시아에서 제 2회 <2.0 블로거 재정비> 전국 미디어 콘텐

츠 공모전이 시작되어 12세 이상의 사할린 주민은 누구나 참

여할 수 있다. 이 공모전은 도시환경개발과 공원, 소공원, 주

택가 마당, 기타 사회적 공간의 재정비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함이다.

공모전 참가자들은 4개 연령대에서 자신의 작품을 제출

할 수 있다. 주최 측은 사진, 동영상을 비롯해 블로그와 창작

물들까지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의 형식을 망라한 15개의 주

제별 부문을 준비했다.

공모전은 2단계로 진행되며, 온라인 예선은 2026년 7월 1

일부터 8월15일까지 진행되고, 결승전은 직접 참가로 러시아 

우수 도시들 중 한 곳에서 10월 초에 조성된다.

주최 측은 이 기획이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주민들의 관

심을 모으고,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의 긍정적인 변화를 얘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거라 기대하고 있다

Сахалинцев приглашают стать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курса

«Блогер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2.0»
Жители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старше 12 лет могут 

рассказать о преображении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и побороться за победу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проекте.

В России стартовал II Всероссийский конкурс меди-
аконтента «Блогеры благоустройства 2.0». К участию 
приглашают ж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возрасте 
от 12 лет. Конкурс посвящен развитию городской сре-
ды и привлечению внимания к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парков, 
скверов, дворов и других общественных пространств.

Участники смогут представить свои работы в четы-
рех возрастных категориях. Организаторы подготовили 

15 тематических номинаций, которые охватывают раз-
ные форматы медиаконтента — от фотографий и виде-
ороликов до блогов и авторских материалов.

Конкурс пройдет в два этапа. Заочный продлится с 
1 июля по 15 августа 2026 года. Финалисты встретятся 
на очном этапе, который состоится в начале октября в 
одном из лучши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Организаторы отмечают, что проект помогает вов-
лечь жителей в созд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и д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рассказать о положительных изме-
нениях в свои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а.

유즈노사할린스크 산업 분야의 
근로임금 수준, 러시아 도시 순위에서 

1위 차지
2026년 1/4분기 국내 총결산 결과 석유 및 가스산업이 유

즈노사할린스크 주민들에게 가장 높은 소득을 안겨준 것으

로 나타났다. 

유즈노사할린스크가2026년 1/4분기 산업별 근로임금 수

준에 따른 러시아 전 도시 순위에서 1위를 차지했다. '리아 노

보스치' 조사에 따르면 채굴 산업의 전문가들이 국내에서 가

장 높은 근로임금을 받고 있는 가운데 도시에서 이들의 월평

균 임금은 52만 8천 루블리에 달했다.

2위는 모스크바이고, 근로임금이 가장 높은 직종은 은행

과 금융서비스로 이들의 월평균 근로임금은 39만 8천 루블리

에 달했고, 3위는  크라스노고르스크로 정보기술 및 통신 분

야의  전문가들이  월평균36만 8천 루블리로 가장 높은 근로

임금을 받고있었다

상위 10위권에 오른 도시들로는 마가단의 전문직 및 과학

활동의 전문가들이 월평균 33만3천 루블리의 임금을 받고, 아

나듸리에서는 건설 분야의 전문가들이 32만6천 루블리, 체레

포베츠에서는 전문직, 과학활동의 전문가들이 27만 9천 루블

리, 튜멘에서는 광업 분야의 전문가들이 27만 6천 루블리, 상

트페테르부르그에서는 정보기술 및 통신 전문가들이 25만9

천 루블리, 무르만스크에서는 어업, 농업과 임산업의 전문가

들이 25만 루블리, 살레하르드에서는 공무원이  24만9천 루블

리로 가장 높은 근로임금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러시아 100개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조사가 집계되어 가장 

하위에는 엘리스타 시가 차지해 이 도시의 가장 높은 근로임

금을 지급하는 산업은 월평균 6만 9천 루블리를 지급했고, 마

가스 시와 블라디카프카즈도 하위권에 포함됐다.

Южно-Сахалинск возглавил рей-
тинг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по уровню          

зарплат в отраслях
Нефтегазовая отрасль принесла жителям област-

ного центра самые высокие доходы в стране по итогам 
первого квартала 2026 года.

Южно-Сахалинск занял первое место в рейтинге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по уровню отраслевых зарплат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2026 года. Исследование РИА Но-
вости показало, что самые высокие доходы в стране 
получают специалисты 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и. Их сред-
няя зарплата в городе достигла 528 тысяч рублей.

На втором месте оказалась Москва. Лидером по 
уровню оплаты труда в столице стали банки и финан-
совые услуги — средняя зарплата в этой сфере соста-
вила 398 тысяч рублей.

 Третью строчку занял Красногорск, где самые вы-
сокие доходы зафиксировали в сфере информацион-
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В среднем специалисты по-
лучают 368 тысяч рублей в месяц.  В первую десятку 
также вошли Магадан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и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333 тысячи рублей), Анадырь со стро-
ительной отраслью (326 тысяч рублей), Череповец 
с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й и научной деятельностью (279 
тысяч рублей), Тюмень с добывающей отраслью (276 
тысяч рублей), Санкт-Петербург с отраслью информа-
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связи (259 тысяч рублей), Мур-
манск с рыболовством, сельским и лесным хозяйством 
(250 тысяч рублей) и Салехард, где самые высокие 
зарплаты отмечены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службе (249 
тысяч рублей).

В исследование вошли 100 российских городов. По-
следнюю строчку рейтинга заняла Элиста. Здесь самая 
высокооплачиваемая отрасль обеспечивает среднюю 
зарплату на уровне 69 тысяч рублей. В числе аутсайде-
ров также оказались Магас и Владикавказ.

(8면에 계속)

◆ 가족에 대한 단상

7월 8일은 러시아에서 ‘가정, 사랑과 충실

의 날’로 기념한다.

가족(家族)은 대체로 혈연이나 혼인으로 

맺어져 함께 일상을 공유하는 사람들의 집단

(공동체) 또는 그 구성원을 말한다. 집단을 가

리킬 때는 ‘가정’이라고도 하며, 구성원을 이

를 때는 ‘가솔(家率)’이나 ‘식솔(食率)’이라고

도 한다.많은 사회는 가족의 범위를 법률이나 

그 외의 규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세계인권선

언 제16조 3항에 따르면, "가정은 사회의 자

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위키백과)

30여 년간 기자생활을 해온 필자는 수많은 

취재를 하면서, 인물 기사를 쓸 때마다 자주 이

런 질문을 던졌다.“선생님에게 가족은 어떤 의

미인가요?”많은 분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라고 답하곤 했다.그런데 이번에는 

인터뷰가 아니라, 내 가족에 대한 생각과 추억

을 솔직하게 적어 보기로 했다.

 어릴 적 기억, 큰 잔치와 제사의 풍경

먼저 어린 시절이 떠오른다.아버지는 형제

가 여섯 분, 어머니도 형제가 일곱 분이셨다.친

할아버지는 1906년생이셨다. 팔순 여섯 달 전

에 돌아가셨지만, 1970~80년대 거의 10년 동

안 우리 집에서 사셨기 때문에 할아버지에 대

한 기억이 꽤 남아 있다. 할머니는 우글레고르

스크에서 유즈노사할린스크에 있는 우리 집으

로 이사 오셨지만, 2년도 안 되어 돌아가셔서 

추억이 별로 없다.

소련 시절의 큰 잔치들이 인상적이었다. 그

때는 1년 뒤, 6년 뒤 큰 행사의 날짜가 미리 정

해져 있었기 때문에 친척들이 휴가를 맞춰 결혼

식이나 환갑잔치 등을 열곤 했다. 그때는 친척

과 친구, 동네 사람들이 잔치 음식을 1주일 동안 

함께 준비했다. 음식을 장만하는 동안 밥과 반

찬이 오히려 잔치 음식보다 더 많이 준비되기도 

했다. 잔치에는 200여 명이 찾아왔다. 둘째 동생

이 시집갈 때는 손님이 300명 정도였다고 한다.

무엇보다 명절 제사가 기억에 깊이 남는다. 

특히 양력 1월 1일 아침에 지내는 새해 제사다. 

우리 모두 큰아버지 집에 모여 새해 제사를 올

렸는데, 그때 큰집과 고모네, 작은아버지네 자

녀와 손자녀들이 함께 어우러진 모습은 지금도 

따뜻한 추억으로 남아 있다. 제사를 마치고 함

께 식사하며 나누던 이야기, 사촌들이 어릴 적 

추억을 꺼내며 터뜨리던 웃음소리, 그 모든 것

이 그립다.어르신들이 세상을 떠나시고, 부모

님과 작은아버지 가족이 한국으로 귀국하시면

서 제사를 한국으로 가져가신 후부터는 친척 

30여 명이 함께 모이는 자리가 사라졌다. 물론 

지금도 친척이 모두 모일 기회가 아예 없는 것

은 아니지만, 예전 그 분위기는 아니다.

 이어지는 전통, 오늘의 가족

여름방학이면 동생들과 함께 우글레고르

스크에 계신 외할머니 댁에 가는 것을 좋아했

다. 어머니가 맏딸이셔서 우리는 첫째 조카들

이었고, 이모와 삼촌들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자랐다. 외할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셔서 기억이 

거의 나지 않지만, 외할머니는 요리를 정말 맛

있게 하셨다. 할머니가 담근 고추장, 된장, 간장

은 동네에서 유명했다. 집에는 메주가 걸려 있

었기 때문에 냄새가 엄청 진했지만… 할머니가 

빚어 주신 감자떡, 찐빵, 사탕, 과줄, 오이소박

이, 계란찜 – 어릴 적 기억 속에서 검은 빵에 

버터를 바르고 그 위에 할머니의 고추장을 얹

어 먹던 그 맛을 따라갈 것이 없다.

지금은 외가 쪽에서도 제사를 지내고 있지

는 않지만, 삼촌들과 이모, 그리고 첫째 조카들

은 할머니·할아버지 제삿날과 할머니 생신이

면 식당에 모여 시간을 보낸다. 그때면 셋째 삼

촌과 막내삼촌은 항상 “우리 엄마는 이걸 이렇

게 잘 하셨지, 저걸 저렇게 잘 하셨지”라며 추

억을 꺼내곤 한다.할머니의 자녀들과 손자녀들

에 대한 사랑과 배려는 정말 뜨거웠다.

어머니는 딸만 넷을 낳으셨고, 어머니의 동

생들(삼촌들과 큰이모)은 모두 아들을 둘씩 두

었다. 그래서 막내 이모가 둘째를 임신했을 때 

모두가 딸을 바랐고, 그 기대는 이루어졌다. 모

스크바 국립대를 졸업한 이모의 딸은 10여 년 

전 사할린에 휴가를 왔을 때 첫 ‘가족 대회’를 

열었다. 이후 그것이 전통이 되어, 새해 연휴 중 

하루를 정해 즐거운 새해맞이 대회를 연다. 각 

가족팀이 요리를 선보이고, 퀴즈나 경연 대회

를 준비하며, 아이들에게는 꼭 새해 선물을 준

다. 웃고, 먹고, 뛰놀고, 머리를 쓰고… 꼬마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시간이다. 무엇

보다 빠르게 돌아가는 오늘날의 세상 속에서 친

척들을 새롭게 알아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그동안 돌아가신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의 

생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가정 모임도 가진 적

이 있다. 가족팀별 경연으로 진행되었는데, 특

히 차세대가 가계도를 맞춰 보는 시간은 모두

에게 큰 감동을 주었다.작년에는 함께 겨울 낚

시도 나갔다. 낚시 자체보다 함께 보내는 시간

이 더 중요했다.큰 잔치가 있을 때마다 사촌들

이 자발적으로 시낭송, 노래 공연, 댄스 무대를 

꾸미는 것도 이제는 자연스러운 풍경이 되었다.

2015년에는 삼촌들과 이모, 그리고 돌아가

신 큰삼촌의 아들 내외가 함께 할아버지와 할

머니의 고향을 찾아 한국으로 간 적이 있다. 이

듬해에는 한국 친척들이 사할린을 찾아왔고, 

그때도 모두 함께 사할린 여행 프로그램을 진

행하며 우정을 나누었다.

사랑하는 가족 이야기

모든 가족 행사의 주축은 작은 이모다. 그

는 가족의 역사를 알리고 기록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다.나는 여동생이 셋이다. 부

모님은 어릴 적부터 “뭐니뭐니 해도 자매끼리 

화목하게 지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작년에 나는 환갑이었다. 환갑잔치에 60여 

명을 초대했는데, 그중 약 40명은 가족과 친척

이었고 나머지는 동료와 친구들이었다. 출장에

서 돌아와서 하는 잔치였기 때문에 아무 준비

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날 이모와 외숙모, 사

촌들이 상을 차려놓았고, 사정이 있어서 못 올 

줄 알았던 친동생들, 하바롭스크의 조카, 모스

크바의 조카까지 모두 참여해 프로그램을 준

비해 주었다. 특히 아들과 조카들이 준비한 『

새고려신문 특호』는 큰 감동이었다.특호를 만

들자는 아이디어는 막내 조카 민지가, 내용은 

조카 미짜가, 편집과 디자인은 아들 신철과 조

카 김윤미가, 기사는 조카 율랴와 사샤가 맡았

다.사랑해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동생들 사

랑해요! 우리 큰 가족, 사랑해요!

인터넷에서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다. “가

족은 혈연, 혼인, 입양 등으로 맺어져 일상

과 삶의 터전을 공유하는 가장 기초적인 사

회 단위이자 정서적 공동체입니다.”개인에

게 가족이 주는 의미는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첫째, 정서적 안식처 – 마음을 터놓

고 의지할 수 있는 존재이며, 조건 없는 지

지와 소속감을 주어 삶의 에너지를 얻는 근

원이 된다.둘째, 최초의 사회화 공간 – 인간

관계를 맺는 법과 사회의 규범·가치를 배우

는 가장 기본적인 울타리 역할을 한다.

이 모든 추억을 더듬으며 다시금 깨닫는다. 

가족은 단지 혈연이 아니라, 함께 웃고 먹고 나

누는 그 모든 순간의 총합이라는 것을. 할머니

의 손맛, 삼촌들의 옛날 이야기, 사촌들의 함성, 

그리고 지금도 이어지는 새해 대회와 여행, 마

지막으로 아들과 조카들이 정성을 다해 만든 

그 특별한 신문까지 – 그 하나하나가 바로 우

리 가족의 역사이자 앞으로도 지켜가야 할 온

기라는 것을.

(배순신 기자)

 가족, 그 이름의 따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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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인항공시스템 포럼의 일환으로7월 3일 - 4일 양일간 사

할린의 푸쉬스틔 드론공항에서 <사할린의 날개> 항공, 음악, 스포

츠축제가 열린 가운데 만여 명의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방문했다. 

축제에서 참가자들을 위한 수십여 개의 주제별 행사가 조직되

어 현장에는 스포츠, 과학,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었고, 활동교실을 

비롯해 전시회, 아동과 성인들을 위한 경연 및 디지털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으며, 음악그룹 '에피에미야'와 '7Б' 밴드의 공연이 있었다.

사할린 주지사 왈레리 리마렌코가 축제 현장을 방문하여 <사할

린의 날개> 축제는 지역의 대규모 행사 중 하나로 음악과 항공, 첨

단공학, 스포츠, 예술이 한자리에 모여 펼쳐지고 있다며  '' <사할린

의 날개> 축제에서는 누구나 좋아하는 활동을 찾아볼 수 있고, 이

곳에서는 음악이 비행과 첨단기술 스포츠, 애국적 창의성을 하나로 

연결하고 있다. 지역 장인들은 수공예품을 만들어 전시하고, 스포

츠인들은 활동교실을 진행하여 동작을 따라 하도록 독려하며, 사할

린의 록밴드들은 전국적으로 유명한 밴드들과 함께 한 무대에 올라 

공연을 하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사할린의 날개> 축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에너지를 선사한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라

고 강조했다.

축제에서 가장 뜨거웠던 볼거리 행사 중 하나는 에어쇼로 하루 

동안 항공기들이 10분 - 15분 간격으로 이착륙하며 극동의 다양한 

지역들에서 온 12개 팀이 관중들에게 멋진 곡예비행을 선보였다. 

스포츠 행사장에서는 가라테, 펜싱, 기계체조를 선보였고, 축제 

방문객들은 활쏘기에서 실력을 시험해보며, 농구대회에도 참여하

고, 럭비와 격투기 경기를 관람할 수 있었다.

사할린주 스포츠 장관 아르쫌 포드슈발로브는 스포츠 연맹들이 

관람객들에게 여러 종목의 스포츠를 소개하며 새로운 훈련생들을 

유치하기 위해 훈련된 실력들을 보여주었고, 올해는 행사 관람객들

의 요청을 반영해 행사장에 더 많은 그늘막을 설치했다고 설명했다.

과학의 거리에서 방문객들은 교육프로그램을 알아보고, 사할린 

국립대학의 입학전형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석유의 특성을 연구하

고, 기념품도 만들어보았다.

문화의 거리에서는 향토에 대한 퀴즈대회와 문학 게임, 닙흐족

의 동화와 다른 디지털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다.

축제 행사장을 찾은 방문객들의 편의를 위해서는 코르사코브

의 기차역과 '푸쉬스틔' 드론공항 간 왕복 무료셔틀버스가 15분간

격으로 운행됐다.

수년 간 중단되었던 <사할린의 날개>  항공 축제는 올해 12회째

로 2023년 왈레리 리마렌코 주지사의 주도로 재개되었다.

허진원의 <사랑하기
좋은 날>

고백의 형식 / 윤석정
당신과 내가 만났을 때 미래의 인연을 감지했

거나 풋풋한 떨림이 있었던 건 아니다 예상을 빗

나가는 게 예상이라면 당신과 나의 거리가 이토록 

좁혀질 줄 몰랐던 그 순간 당신은 나에게로 나는 

당신에게로 서로를 당기듯이 이끌려왔다 어느 봄

밤, 벚나무 아래 앉아 당신은 깊어진 눈으로 나의 

서툰 고백을 들었다 두근대던 나를 감추지 못했을 

때 벚꽃들이 나를 휘감아줬고 당신과 나의 거리

에 내게서 이탈한 고백들이 수북이 쌓여갔다 당신

이 나라는 형식을 그러모았던 그 순간 당신과 나

의 거리는 예상을 빗나가는 게 예상이 아닌 두 행

성이 충돌하여 합체되는 형식이 아닌 지구와 달이 

평생 밀고 당기듯이 가변적으로 형성됐다

 “사랑은 기적입니다. 기적이라서 종종 유격이 생겨

버리면 곧장 이별각 같겠지만, 사

랑이 어디 그렇게 쉽게 끝을 맺

고 말까요? 이제 질질 서로가 서

로를 아주 해체 수순까지 끝장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

야 어쩌면 미련도 남지 않는 걸 

테고. 자, 이쯤에서 헤어져 본 분 

손? ……아, 이게 죄송합니다. 이

런 질문은 제가 일단 던지고 보면서도 덜컥 겁부터 나

네요. 어디 세상에 헤어져보지 않은 분이 계신다고. 제

가 생각해도 질문이 무례했습니다. 아, 그럼 이제 다시 

질문드릴게요. 그렇다면 헤어지려고 이제 막 마음 먹

은 분 계심 손? ……아, 이번 주 원고는 어쩐지 시작부

터 망한 느낌입니다. 이건 더 무례한 질문인 거죠, 아

무튼 다시!

이별과 만남, 다시 몰래 다른 분 만남, 그러다 들통

남, 그런데 이제 배짱도 생겼겠다, 그래서 무쏘처럼 다

시 직진, 그런데 이게 먹힘. 사람 마음이야 막 막 막 다

가오면 뭐 흔들릴 수도 있는 걸 테니, 이렇게 사랑의 역

사는 다들 후회와 미련,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진, 그러

다 결국 짜잔 편안한 느낌 이렇게 마무리되는 게 아닐

까요? 왜냐 뭐 이젠 서로 다들 나이를 많이들 잡쉈을 테

니까, 이런 게 사랑 아닐까 싶네요? 물론 지금 불륜 중

인 분이시라면 도파민이랑 세로토닌이랑 아주 밀가루 

반죽 뚜욱딱 바게트로 만들어지는 오븐으로 쏘옥 들어

간 중이실 테니, 이런 제 글에 그 어떤 감흥조차 없을 거

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시인이 매력적인 이유는 이런 사랑을 참으로 아름

답게, 우주에서의 그 어떤 법칙보다 더 끈끈하게 결실

을 맺게 해 주는 데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트루베

르’를 이끌었던 수장의 시인지라, 시의 힘이 어느새 노

랫말처럼 리듬이 떠오르며 여러 생각이 떠오르네요. 저

는 윤석정 시인의 시를 참 좋아하지요. 늘 여러 생각을 

떠올리게 하거든요.  

 제가 아내에게 고백했을 때, 이런 때가 떠오른다기

보다, 저와 아내 역시 이제는 하나의 행성에서 서로 그 

유격이 벌어지면 큰 일 날 것처럼, ‘둘’이 아닌 ‘하나’가 

되어 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서로 다른 둘

이 만나 하나가 될 수 있다니, 이런 게 기적이지 또 어떤 

게 기적일까요? 우리 부부는 여전히 ‘나는 솔로’를 넷플

릭스로 시청하고, 그것도 ‘돌싱 특집’이라면 더더욱 노

련하게 시청한다며 와인에 곰팡이 치즈를 썰어 근 두 

시간짜리 예능을 주말이면 여덟 시간 남짓 시청하고 있

지요. 왜 여덟 시간이냐? 중간중간 장면을 정지한 채, 

수많은 대화를 나누는 거지요. “난, 저 새X 처음부터 저

럴 줄 알았어!” “나두, 나두!” 뭐 이런 식이겠지만. 좋은 

말보다는 그렇다고 나쁜 말, 네, 맞습니다. 뒷담화로 서

로 대동단결하는 사이로 거듭난 셈인 거죠. 

 이렇듯 훌륭한 시인의 근사한 시를 근사하지 못한 

극작가가 어쩐지 훼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걱정이 드

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도 누군가에게 몰

래, 고백을 해야 할 때가 온 건 아닌지, 씨익 한 번 웃

으며, 양 손 마디마디를 또옥딱 눌러봅니다. 아, 아닌

가? ㅋ.”

 (서울에서 허진원)

(1면의 계속)

크라쪼브장관은 <사할린의 날개> 무인

항공기 국제포럼의 일환으로 푸쉬스틔 드

론공항에서 진행되는 '날아올라라!' 현대적

인 무인항공기 조종학교의 경진대회에도 참

석했다. 또한 사할린주 정부의 알렉세이 벨

릭 총재와 함께 코르사코브 제8호 유치원도 

시찰했다. 이 유치원은 푸틴 대통령의 주도

로 시작된 연방 프로그램 교육기관에 주요 

보수공사와 현대화의 일환으로 최근에 개보

수공사를 거쳐 현재  224명의 아동이 다니

고 있다. 이 유치원에는 음악실, 체육관, 언

어교정 및 심리치료실이 배치돼 있고, 사할

린의 <행복한 어머니> 프로그램에 따라 1

세 - 2세까지의 유아들을 위한 보육시설이 

개설되었다. 

사할린주 정부 알렉세이 벨리크 총재는 

"사할린주의 어린 학생들이 자신의 재능과 

기량을 펼칠 수 있도록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이다. 이에 러시아 연방 교육계몽부가 

상당한 지원을 하여 지난 6년간 사할린 지

역에는 21개의 학교들이 건립되었고, 130

개 이상의 학교 시설들에 개보수공사가 이

뤄졌으며, 유치원들이 건설되고 있다. 우리

는 타지역의 교사들을 초빙하여 새로이 이

곳에서 정착하도록 돕고 있다. 이 모든 것은 

사할린과 쿠릴열도의 학생들에게 삶을 향

한 좋은 출발점이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나의 역사' 역사기념박물관에

서 크라쪼브 장관이 '전문가들' 전국 직업기

능 선수권대회 사할린의 참가자들을 위한 '

전문가들' 디지털 전시회를 열었다. 장관은 

전시된 영상들은 직업 종사자들이 자신의 

일에 대한 진정한 애정과 인간의 노동에 대

한 존중을 반영하고 있어 직업에 대한 최고

의 홍보 수단이라고 평했다.

또한 교육과정의 조직과 학교 박물관을 

활용한 교수법을 살펴보고, 사할린의 교사

들과 만남을 가지며, 교사의 명예보호와 존

엄성, 평판, 교사를 위한 지원책에 대해 문

제를 논의하면서 "대통령의 령으로 교사들

의 특별한 신분과 사회적 중요성을 공고히 

하고, 교사의 전문적인 여건을 보장하며, 생

활 속에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보호하고, 교

사들의 자녀 유치원 특혜입학을 비롯해 다

양한 지원조치가 공포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한 교육 시 품행 평가와 수업규정 위반

자 수업 배제 권한 등 기타 필요한 조치들

을 교사들과 함께 논의한 후 별도의 명령으

로 도입해 법무부에 등록까지 마친 상태다."

라고 했다. 교사간담회에서는  전문 교육심

리학 교실의 조직망 구축을 논의하고, 교육

프로그램에 특수군사작전 관련 문학작품을 

포함시키자는 제안도 지지하여 차후 검토

할 예정이다.

이후 크라쪼브장관은 일선 교사와 교육

기관장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크랍쪼브 장관,  학교 졸업생들          

사할린에서 학업 이어가도록 

주 정부에 촉구

<사할린의 날개들> 축제에 천여 명 참가

지난 7월 5일(일) 저녁 7시 경기도 안산시 

고향마을에서 한국학 전문가인 안드레이 란코

브 교수의 특강이 열렸다. 북한 문제 연구가로 

잘 알려진 안드레이 란코브 서울 국민대학교 교

수는 이날 ‘북한, 2016~2026년 10년간의 변화’

란 주제로 발표했다. 행사는 안산 고향마을 사할

린동포노인회(회장 주훈춘)의 주최로 진행되었

다. 행사 담당은 노인회 위원인 김 마리나가 맡

았다. 행사에는 안산에 계신 사할린 영주 귀국자

뿐만 아니라 인천, 파주 등지에서 온 사할린동포

들이 참가했다.

강연장은 예상보다 많은 청중으로 가득 찼

다. 란코브 교수는 약 1시간 30분 동안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 및 정치 상황을 시기별

로 짚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집권 시기의 

차이점과 최근 10년간의 변화를 역사적 맥락에서 설명했다. 이어 청

중과의 질의응답 시간이 약 1시간 동안 이어졌다.

청중 중 한 명인 작가 최 빅토리아 씨는 “1970년대 중반에 북한

에서 태어났다면 내 삶이 어떻게 달라졌을까”라는 질문을 던졌다. 

란코브 교수는 “시골에서 태어나 학교를 마친 뒤 농업 노동에 종사

했을 것이며, 기술학교 진학이 가능했겠지만 평양 대학은 거의 불

가능했을 것”이라며 “군 복무(7년)가 유일한 사회적 상승 이동 통로

였을 것”이라고 답했다.

참석자들은 강연이 유익하고 깊이 있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리 

세르게이 씨는 “우리가 현재 어느 국적을 가졌든 민족적 정체성이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상황이 우리 모

두에게 관심사”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인 사할린 동포 2세 소

명수 씨는 “시장 경제 요소가 북한에 존재하는지, 앞으로 개혁의 가

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교수의 답변이 많은 생각을 하게 했다”고 소

감을 밝혔다.

참석자들은 “비전문가 청중에게도 쉽고 흥미롭게 설명하는 란

코브 교수의 강연을 다시 들을 기회가 있기를 바란다”고 입을 모

았다. 

(본사 기자)

안드레이 란코브 교수, 안산 고향마을에서 특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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Гвардии капитан 
Дмитрий Пак стал для 
бердчан символом 
преданности воинско-
му долгу и офицер-
ской чести. Выбрав 
военную профессию, 
он шел по этому пути, 
не сворачивая: всегда 
был на переднем крае, 
виртуозно выполнял боевые задачи.

Иннокентий Иванович Пак убе-
жден, что его сын Дмитрий достойно 
продолжил династию военных: «Я 
провел на войне 10 месяцев, а он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больше двух лет. 
Если взять только те 2,5 месяца, ког-
да сын выполнял задачи СВО, он во-
евал, как настоящий герой».

Боец из группы Дмитрия расска-
зал, как 24 февраля 2022 года их ко-
лонна двинулась в сторону Чернигова. 
Дорогу перегородили танки ВСУ, и 
началась перестрелка: «Наш «Тигр» 
подбили, командир скомандовал ухо-
дить в лесополосу и вести огонь по 
противнику…Через четыре дня мы все 
встретились под Брянском. Командир 
вывел всех: проехал два украинских 
блокпоста и вытащил пацанов, живых 
и раненых. Когда мы увиделись, пла-
кали от счастья, ведь они мысленно 
похоронили нас, а мы их».

Под Кременной спецназ захватил 
опорный пункт, повествовал боец: 
«Мы зачистили завод, свиноферму. 
Командир резко скомандовал: «Надо 

брать!». При под-
держке танков мы 
взяли опорник без 
потерь и захвати-
ли «Джавелины».

В бою под 
Озерным группу 
разведчиков на-
крыла артиллерия. 
Одному парню в 

спину прилетел осколок: «Командир 
бросился бежать прямо под бом-
бёжкой, схватил бойца и загрузил на 
«Тигра». Все были в шоке от его уве-
ренности и бесстрашия!».

В последнем бою капитана Пака 
разведчики 24-й бригады должны 
были переправиться через Север-
ский Донец. Но десант оказался в 
эпицентре огня противника. Дмитрий 
Пак был смертельно ранен…

«Дима совершил как минимум 
три подвига и достоин звания Героя 
России. Я горжусь тем, что он стал 
офицером. Надеюсь, что его сын или 
племянник продолжат его дело.

Четыре поколения офицеров 
моей семьи служили Родине: дед 
– прапорщик царской армии, отец 
– лейтенант Красной армии, я под-
полковник Советской армии, Дима 
– капитан Российской Армии. И все 
мы защищали одну страну: Рос-
сию!» – часто повторяет ветеран 
войны в Афганистане Иннокентий 
Пак.

(https//t.me/saramkor)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18,19, 
20, 21, 22, 23, 24, 25,2 6)

В тот день невезенье взяло верх 
над полковником-нелегалом. Из-за 
снежных заносов, заторов на доро-
гах вызванная скорая везла его до 
больницы полтора часа. Полученная 
рана виделась не смертельной. По-
гиб Ким от внутреннего кровоизлия-
ния. Приехали бы чуть быстрее…

После смерти мебель, собранная 
в одну комнату, так и осталась в его 
квартире. Было мне видно, до чего 
же скромно он жил, вернувшись из-за 
границы. Потом в ней поселился дру-
гой человек с женой и двумя детьми. 
Он, конечно, слышал о Киме, однако 
знаком с ним не был. А относился к 
низенькой старой мебели восточно-
го стиля бережно. Помнил, кому она 
принадлежала. И о предшественни-
ке, бывшем жильце, вспоминал до-
брым словом.

Только ничего о нем не расска-
зывал. Потому что и новый хозяин 
квартиры — тоже нелегал и Герой 
России, уже в веке нынешнем «отту-
да» вернувшийся.

Если откровенно, то славны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корейской общи-
ны рассказывали мне о Киме еще 
очень давно. Не знали его подлин-
ного имени, но что-то просачива-
лось, проникало. В одном закрытом 
музее попадалась на глаза редких и 
облеченных доверием посетителей 
маленькая табличка с надписью: 
«Ким. Герой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Но без имени и хоть каких-то под-
робностей. Полковник-экскурсовод 
и даже хороший писатель клялся 
мне, что не знает о Герое ничего, 
ну никаких подробностей: «Ким, и 
только Ким».

Но в феврале 2020 года директор 
Службы внешней разведки Сергей 
Евгеньевич Нарышкин раскрыл име-
на семи нелегалов. Среди них и Ев-
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А на террито-
рии Корейского культурного центр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установлен бюст 
Евгению Ивановичу Киму. Право 
снять завесу с монумента, автор ко-
торого скульптор Михаил Баскаков, 
предоставили Ким Ген Су. Выбор не 
случайный. Ген Су родной племян-
ник Героя.

Своим земляком гордятся не 
только члены общественного объе-
ди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ие корейцы». В 
2023 году имя Евгения Ивановича 
Кима внесено в список на увекове-
чение памяти людей, внесших вклад 
в защиту России в различные исто-
рические периоды. И это значит, что 
в свое время нам еще многое о нем 
предстоит услышать.

Источник: Долгополов Н.М. Ле-
гендарные разведчики-4. М., 2024. 
С. 93-113. — (Жизнь замечательных 
людей: сер. биогр.; вып. 2003).

Источник: Долгополов Н.М. 
Легендарные разведчики-4. М., 

2024. С. 93-113. — (Жизнь замеча-
тельных людей: сер. биогр.; вып. 

2003).

Предлагаем Вашему вниманию очерк Николая Долгополова о легендар-
ном разведчике, Герое Советского Союза Евгении Ивановиче Киме.

Жизнь в триумфах 
и трагедиях. 

Евгений Иванович Ким (1932-1998)
Николай ДОЛГОПОЛОВ

5 июля в жилом комплексе «Кохян Мауль» 
(город Ансан,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с известным корееведом, профес-
сором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кмин (Сеул) Андреем 
Николаевичем Ланьковым. Лекция на тему 
«Северная Корея: 2016–2026. Десять лет пе-
ремен» собрала большое число слушателей.

Организатором встречи стал Совет старей-
шин «Кохян мауль», ответственным координа-
тором встречи выступила Ким Марина, член 
правления Совета старейшин, а также член 
Книжного клуба. Пригласить столь занятого 
профессора, у которого график расписан на 
месяцы вперёд, было непросто, но благодаря 
её усилиям встреча состоялась.

Зал, изначально не рассчитанный на такой 
масштаб, был заполнен до отказа. Теснота, 
впрочем, не помешала — напротив, создалась 
удивительная атмосфера теплоты, внимания и 
единения. Слушатели стояли даже в коридоре, 
что лишний раз подтвердило: тема Корейско-
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олнует каждого, кто считает 
себя частью корейского мира.

Мнение слушателей
Сергей Ли, Ансан:
«Несмотря на то, гражданами ка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а мы сейчас являемся, нас всех 
объединяет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этническое 
единство, осознание того, кто мы по наци-
ональности. История разбросала нас по раз-
ным странам, но мы все — корейцы. Именно 
поэтому нам небезразлично, что происходит 
по обе стороны 38-й параллели. Лекция Лань-
кова была содержательной и глубокой: он ос-
ветил не только последнее десятилетие, но 
и затронул периоды правления Ким Ир Сена, 
Ким Чен Ира и нынешне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Ким 
Чен Ына, объяснил экономические и полити-
ческие аспекты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контексте. 
Отдельное спасибо организаторам — они не 
просто пригласили профессора, но и создали 
достойную обстановку, не забыли о подарках 
для уважаемого гостя. Полтора часа лекции 
и час вопросов пролетели незаметно. Очень 
хочется надеяться, что такие встречи ста-
нут традицией».

Со Владимир:
«Больше всего меня удивило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Зал был переполнен — слушате-
ли стояли даже в коридоре. Давно не видел 
такого живого интереса к подобной теме. 
Лекция пролетела незаметно, настолько ув-
лекательной и насыщенной она была. Прозву-
чало множество фактов, о которых я раньше 

не знал, — для меня эта встреча помогла за-
крыть несколько "белых пятен" в понимании 
современной Северной Кореи. После лекции я 
спросил господина Ланькова, существуют ли 
сегодня в КНДР элементы рыночной экономи-
ки и насколько они могут стать основой для 
будущих политических реформ. Его ответ 
дал серьёзную пищу для размышлений. Ис-
кренне благодарю Марину Ким за то, что она 
сделала эту встречу возможной».

Виктория Цой, писательница:
«Я спросила Андрея Николаевича: что 

было бы, если бы я, родившаяся в середине 
1970-х, оказалась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Профес-
сор очень оживился и буквально шаг за шагом 
описал возможную судьбу.

Скорее всего, я родилась бы в деревне. По-
сле школы работала бы в поле, вручную вы-
ращивая рис. Если бы хорошо училась, могла 
бы поступить в районный техникум. Универ-
ситет в Пхеньяне — практически недости-
жимая цель для деревенской девушки.

Единственным реальным социальным лиф-
том могла стать армия — 7 лет службы да-
вали шанс перебраться в районный центр и 
дать своим детям больше возможностей. Для 
себя я вынесла главное: от учёного не стоит 
ждать политических оценок — его задача ис-
следовать факты и объяснять механизмы. Но 
всегда полезно бывает от общих цифр перей-
ти к человеческой судьбе и ещё раз оценить, 
как много зависит от того, в какой стране ты 
родился и рос».

(Наш корр.)

 Аншлаг в Ансане: 
лекция Андрея Ланькова о десятилетии 

перемен в Северной Корее

Семья Пак из Бердска: 
четыре поколения военных – 

на службе Родине

Россия и КНДР намерены до конца 2026 
года запустить первый регулярный междуна-
родный автобусный маршрут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Об этом сообщил исполняющий 
обязанности представителя МИД России во 
Владивостоке Евгений Волосатов. По его сло-
вам, автобус будет курсировать между Влади-
востоком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особой экономи-
ческой зоной Расон (Рачжин-Сонбон).

Перевозчиком станет приморская туристи-
ческая компания «Восток Интур», аккредито-
ванная для работы в КНДР. Именно она была 
выбрана оператором маршрута еще в мае те-
кущего года. При этом расписание,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ов и порядок пересечения границы пока 
не раскрываются. Не сообщается также, смо-
гут ли пользоваться маршрутом индивидуаль-
ные туристы или поездки будут доступны толь-
ко организованным группам.

Запуск автобусного сообщения напрямую 
связан со строительством нового автомобиль-
ного моста через реку Туманную (Туманган), 
которая проходит по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
ской границе. Новый мост сооружается при-
мерно в 400 метрах восточнее действующего 
железнодорожного «Моста Дружбы» и должен 

быть открыт летом 2026 года. Одновременно 
заверша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нового автомо-
бильного пункта пропуска «Хасан», рассчитан-
ного примерно на 300 автомобилей и около 2,8 
тысячи человек в сутки.

Расон был выбран не случайно. Этот го-
род имеет статус особой экономической зоны 
КНДР и расположен непосредственно у гра-
ниц России и Китая. Именно через него в по-
следние годы развивается значительная часть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Москвы и 
Пхеньяна, там же действует и единственное 
российск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е СП «Расонкон-
транс». Кроме того, в Расоне уже принимают 
российских туристов, а также развивается же-
лез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с Приморьем.

Отметим, что автобусный маршрут станет 
очередным шагом в расширении транспортно-
го сообщения между двумя странами. После 
пандемии уже возобновлено прямое желез-
нодорожное сообщение, действует авиарейс 
между Москвой и Пхеньяном, а также развива-
ются туристические железнодорожные марш-
руты между Владивостоком и Расоном.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Россия и КНДР откроют 
регулярное автобусное сообщение до 

кон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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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им Чен Ын наблюдал за испытаниями 
оружия с эсминца «Кан Гон»

3 июля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ен Ын наблю-
дал за испытаниями стратегической крылатой ракеты, 
корабельной артиллерии, автоматических орудий и 
средств радиоэлектронной борьбы с борта эсминца «Кан 
Гон» водоизмещением 5 тысяч тонн.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о 
агентство ЦТАК. 

Эсминец «Кан Гон» был спущен на воду в июне про-
шлого года. Последние испытания доказали возмож-
ность применять различные виды систем вооружения на 
борту эсминца в боевых условиях. 

Ким Чен Ын призвал к дальнейшему расширению по-
тенциала сдерживания войны и повышения боеспособ-
ности страны. Он дал указание завершить процесс ис-
пытаний эсминца и ввести его в строй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У РК три золотые медали балетного 
конкурса в Москве

Три корейских танцора заняли первые места в своих 
категориях на 15-м Московско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балет-
ном конкурсе, финал которого состоялся 4 июля в Боль-
шом театре. 20-летняя Ким Мин Чжин признана лучшей 
в категории «Женский дуэт (19–27 лет)», 21-летний Ли 
Ган Вон победил в категории «Мужской дуэт (19–27 
лет)». В категории дуэтов каждый танцор оценивал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 16-летний Пак Кхын Бёль Бит признан 
лучшим в категории «Мужское сольное выступление 
(14–18 лет)». 

Московский международный балетный конкурс про-
водится с 1969 года каждые четыре года. Он также из-
вестен как «Балетная олимпиада» и считается одним из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балетных конкурсов в мире, наряду 
с конкурсом Джексона в США, конкурсом в Варне (Бол-
гария) и конкурсом в Лозанне (Швейцария). Почётный 
профессор Корей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искусств Ким Сон Хи была членом жюри нынешнего кон-
курса.

РК запускает круглосуточную                                
торговлю валютой

РК продолжит усилия по улучшению доступа ино-
странных инвесторов к финансовому рынку страны, 
запустив круглосуточную торговлю иностранной ва-
лютой. Об этом заявил вице-премьер, министр фи-
нансов и экономики РК Ку Юн Чхоль, посетив 6 июля 
операционный зал банка Hana. Теперь рынок рабо-
тает без перерыва с 6:00 утра понедельника до 6:00 
утра субботы, закрываясь только в первый день года. 
С июля 2024 года рынок работал с 9:00 до 2:00 сле-
дующего дня. 

Запуск круглосуточной системы торговли валютой от-
ражает уверенность РК в фундаментальных основах сво-
ей экономики, включая устойчивость к внешним рискам и 
рекордный профицит платёжного баланса,- заявил Ку Юн 
Чхоль.

Полупроводниковый кластер будет 
построен на месте аэродрома

Военный аэродром в городе Кванчжу провинции Чол-
ла-Намдо выбран в качестве места реализации государ-
ственного проекта создания кластера по производству по-
лупроводников. Как сообщил 6 июля глава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Кан Хун Сик, выбор строительной площадки 
был сдела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госслужащими и топ-менед-
жерами ведущих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микросхем Samsung 
Electronics и SK hynix. Президент принял решение лично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ход реализации масштабного инвестици-
онного проекта. 

Планируемый кластер является частью правитель-
ственной инициативы «Три мегапроекта», ориентирован-
ной на масштаб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полупроводники, физи-
ческий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ИИ) и центры обработки 
данных ИИ в регионах. В рамках проекта кластера два ве-
дущих производителя микросхем обязались инвестировать 
в общей сложности 800 триллионов вон (522 млрд долла-
ров).

В мае в РК побывало более 200 тысяч 
круизных туристов

Как сообщила 6 июля Корейская туристическая ор-
ганизация, в ма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в стране побывали 
206.542 иностранца на круизных лайнерах, включая ту-
ристов и членов экипажей. Это на 13,4% больше, чем 
в предыдущем месяце, и на 12,2% больше, чем годом 
ранее. 

Общее число круизных туристов за первые пять меся-
цев года достигло 709 тыс. человек, что на 5,9% больше, 
чем за аналогичный период 2025 года. Если нынешняя тен-
денция сохранится, годовой показатель может превысить 1 
млн 600 тыс. человек.

 Почти половина всех круизных туристов прибывают в 
РК через остров Чечжудо.

                       RKI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Во вторник, 7 июля, в Анкаре президент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Ли Чжэ Мён использовал свое первое участие 
в саммите НАТО не столько для обсуждения вопро-
сов безопасности, сколько для представления новой 
концеп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еула с Североатлантиче-
ским альянсом. Если еще недавно главным приори-
тетом Южной Кореи было продвижение собственного 
оружия на европейский рынок, то теперь Сеул предла-
гает перейти к более глубокому взаимодействию - со-
вместным исследованиям, производству вооружений 
и интеграции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в оборонную систему НАТО. Именно эта 
идея стала центральной темой выступлений президен-
та на саммите в Анкаре.

 От поставщика вооружений - к стратегическому 
партнеру

Главным мероприятием первого дня саммита стал 
Форум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НАТО, собравший 
около тысячи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правительств, оборон-
ных компаний и финансового сектора стран альянса и 
партнеров. Именно здесь Ли Чжэ Мён представил ини-
циативу, которую сам назвал "Оборонно-промышлен-
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НАТО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2.0" (Korea-
NATO Defense Industry Partnership 2.0).

По словам президента, нынеш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основанное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на продаже вооружений, 
уже не соответствует новым реалиям.

"Мы должны поднять нынешне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осредоточенное главным образом на поставках воо-
ружений, до уровня "Оборо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пар-
тнерства НАТО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2.0", которое будет 
включать совмест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производство и 
эксплуатацию вооружений", - заявил Ли Чжэ Мён.

Ли предложил существенно расширить совместные 
исследования в области перед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вклю-
чая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беспилотные системы, 
робототехнику и космические разработки. В качестве 
примера он привел уже существующие программы со-
трудничества Южной Кореи и НАТО в сфере боепри-
пасов и космоса, призвав запускать новые совместные 
проекты.

Особое внимание Ли уделил и устойчивости поставок.
"Подобно тому как страны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энер-

гетического агентства совместно управляют стра-
тегическими запасами нефти, чтобы противостоять 
энергетическим кризисам, подобная модель должна 
использоваться и в оборонной промышленности", - от-
метил он.

 Современные войны выигрываются уже не 
только на поле боя

В своей речи президент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черкивал, 
что характер современных вооруженных конфликтов 
быстро меняется.

"Сегодня войны решаются уже не только на поле 
боя. Передний край национ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про-
ходит через 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е лаборатории, где соз-
даются новые технологии, и через предприятия, произ-
водящие вооружения", - заявил Ли.

По его словам, искусственный интеллект, дроны, 
роботизированные комплексы и устойчивость глобаль-
ных производственных цепочек становятся столь же 
важными элементами обороны, как численность армии 
или количество вооружений.

Отдельной темой стала проблема доверия между 
партнерам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невозможно без уверенности, 
что поставки не будут прерваны ни при каких обстоя-
тельствах и что ключевые технологии будут надежно 
защищены.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обладает всеми необхо-
димыми условиями, чтобы заслужить такое доверие", 
- подчеркнул глава государства.

Ли напомнил,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и страны НАТО 
объединяет не только нынешнее партнерство, но и со-
вместная история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когда многие госу-
дарства альянса направили войска для защиты Респу-
блики Корея. 

 Переговоры с руководством НАТО и 
партнерами в Индо-Тихоо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Помимо участия в форуме Ли Чжэ Мён провел дву-
стороннюю встречу с генеральным секретарем НАТО 
Марком Рютте. Это была их первая личная встреча.

"Мы до сих пор разговаривали только по телефону, 
поэтому рад наконец увидеться лично", - сказал Ли при 
встрече.

В ответ Рютте отметил: "Спасибо, что приняли уча-
стие в саммите. Благодарю вас за усилия по дальней-
шему развитию отношений между Южной Кореей и 
НАТО".

Затем президент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о встрече фор-
мата IP4, объединяющего четырех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
ских партнеров НАТО - Южную Корею, Японию, Австра-
лию и Новую Зеландию. Основной темой обсуждения 
стали укреплени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сфере безопасно-
сти и поддержание стабильности в Индо-Тихоокеан-

ском регионе.
 Почему Сеул меняет стратегию

Главный вопрос заключается в том, почему именно 
сейчас Южная Корея решила изменить саму филосо-
фию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НАТО.

Ответ во многом лежит в происходящих изменениях 
на европейском рынке вооружений.

После начала российско-украинского конфликта 
европейские страны резко увеличили закупки вооруже-
ний. Только в 2025 году государства НАТО в Европе и 
Канада инвестировали в оборону около 574 млрд дол-
ларов, а импорт вооружений европейскими членами 
альянса за последние годы вырос на 143%. Одновре-
менно страны НАТО договорились постепенно увели-
чить совокупные расходы на оборону и безопасность 
до 5% ВВП к 2035 году.

Именно благодаря этому Южная Корея сумела 
стать одним из крупнейших внешних поставщиков во-
оружений для Европы. Южнокорейские танки К2, само-
ходные артиллерийские установки К9, реактивные си-
стемы залпового огня K239 Chunmoo и другие образцы 
техники получили широкое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в странах 
НАТО. 

Однако одновременно Европейский союз начал 
проводить более жесткую промышленную политику, 
стремясь сохранить производство вооружений внутри 
Европы. Новая стратегия ЕС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что к 
2030 году не менее половины оборонной продукции 
должно производиться внутри Евросоюза, а програм-
ма SAFE устанавливает жесткие требования к проис-
хождению комплектующих. Для внешних поставщиков 
это означает постепенное усложнение доступа к евро-
пейскому рынку.

Символичным совпадением стало и объявление 
буквально накануне саммита результатов крупнейшего 
канадского тендера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дводных ло-
док. Несмотря на активное лоббирование со стороны 
Сеула, победителем стал германский концерн TKMS. 
Этот эпизод наглядно показал, насколько трудно внеш-
ним поставщикам пробиться внутрь оборонного рынка 
стран НАТО.

 От экспорта - к интеграции
Именно поэтому Южная Корея теперь предлагает 

другую модель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Если раньше схема выглядела просто: разработать 

вооружение, продать его европейскому заказчику и по-
лучить прибыль, - то теперь Сеул предлагает гораздо 
более глубокое взаимодействие: совместные исследо-
вания, совместная разработка вооружений, совместное 
производство, обслуживание техники, участие в цепоч-
ках поставок, унификация стандартов и долгосрочная 
технологическая кооперация.

Эксперты, мнение которых приводят корейские 
СМИ, считают, что именно в этом заключается следу-
ющий этап развития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ПК. По их оцен-
ке, Южной Корее необходимо стать частью оборонной 
экосистемы НАТО, а не просто успешным экспорте-
ром вооружений. Для этого особое значение приоб-
ретает участие в совместных науч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
ских проектах, получение доступа к стандартам НАТО 
(STANAG),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в сфере искусственного ин-
теллекта, кибербезопасности, космических технологий 
и беспилотных систем.

 Осторожность сохраняется
При этом сами эксперты подчеркивают, что более 

тесн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с НАТО не означает готовности 
Южной Кореи автоматически вовлекаться в европей-
ские конфликты.

Многие аналитики считают, что администрации Ли 
Чжэ Мёна предстоит соблюдать баланс между углу-
блением взаимодействия с НАТО и сохранением сво-
боды внешнеполитического маневра, прежде всего в 
отношениях с Россией и Китаем. Поэтому Сеул делает 
акцент прежде всего на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ом сотруд-
ничестве, совместных технологиях, цепочках поставок 
и стандартизации, а не на расширении военных обяза-
тельств. 

 Новая философия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Первый саммит НАТО для Ли Чжэ Мёна показал, 

что Южная Корея фактически начинает менять саму 
стратегию развития своего военно-промышленного 
комплекса. Если еще недавно главной целью было 
максимально увеличить экспорт вооружений, то теперь 
Сеул стремится встроиться в крупнейшую оборонную 
систему мира, став не внешним поставщиком, а полно-
ценным участником совместных исследований, произ-
водства и разработки новых технологий.

Именно в этом, по всей видимости, и заключается 
смысл предложенной президентом концепции "Обо-
ронно-промышленное партнерство НАТО -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2.0", которая может определить развитие отно-
шений между Сеулом и альянсом на многие годы впе-
ред.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Сеул меняет стратегию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НАТ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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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ергей Кравцов: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лагает все 

усилия, чтобы выпускники школ 
оставались учиться в регионе

 Минис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ргей 
Кравцов положительно оценил усилия правите льства Са-
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о развитию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В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глава федерального ведомства прибыл 
4 июля.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едется планомерная работа 
по обновлению системы образования. В регионе откры-
то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учреждений, где дети с самого 
раннего возраста могут заниматься изобретательством, 
осваивать информационные технологии, заниматься 
творчеством. При поддержк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
мира Путина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троится кампус миро-
вого уровня СахалинТех. Уже построен комфортабель-
ный студенческий городок.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остоится 
сдача в эксплуатацию научно-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центра. 
Вуз будет готовить высококвалифицированные кадры по 
заказам перспективных островных компаний. 

- Важно,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илагает все усилия для того, чтобы ребята, которые 
заканчивают школу, оставались учиться в регионе, либо 
после окончания вуза возвращались. У нас по поручению 
Президента  идет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ремонту и строи-
тельству школ. Я знаю, что здесь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острове Итуруп четыре школы. Две из них новые, две 
–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ные. Также идет ремонт детских сади-
ков. Одно из таких учреждений в Корсакове мы посетили. 
Практически это новый детский сад, прекрасное обору-
дование, прекрасные условия. Очень важно создавать 
для людей такие условия для обучения, для воспитания, 
чтобы ребята получали здесь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разование 
и связывали свою судьбу с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ью, - ска-
зал министр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ер-
гей Кравцов.

На Сахалине глава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и побы-
вал на соревнованиях школьников по управлению беспи-
лотными летательными аппаратами «Взлетай!», который 
проводится на территории дронопорта «Пушистый» в 
рамках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форума беспилотных аппара-
тов всех сред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Также Сергей Крав-
цов вместе с председателе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ем Беликом осмотрел детский сад № 8 в 
городе Корсаков. Учреждение недавно было обновлено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капительного ремонта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запущен-
ной по инициативе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и Владимира Пути-
на. Детсад посещают 224 малыша. В учреждении есть 
музыкальный и физкультурный залы, кабинеты логопеда 
и психолога. По рег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е «Счастливое 
материнство» открыта группа присмотра и ухода для де-
тей от 1 до 2 лет.

- Наша задача – создать условия, чтобы юные жи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могли получить качественное об-
разование, которое позволило бы им реализовать свои 
таланты и способности. В этом нам огромную помощь 
оказывает министерство 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
дерации. В итоге за последние 6 лет в регионе постро-
ена 21 школа,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более 130 учреждений, 
строятся детские сады. Мы приглашаем к себе педагогов 
из других регионов, помогаем им обустроиться на новом 
месте. Все это для того, чтобы у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 ку-
рильчан были хорошие стартовые позиции в жизни, - ска-
зал председатель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лексей Белик.

В Историческом парке «Россия - моя история» в Юж-
но-Сахалинске глава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РФ открыл инте-
рактивную выставку «Профессионалы», посвященную 
сахалинским участникам Всероссийского чемпионатного 
движения по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му мастерству. Министр 
подчеркнул, что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снимки являются луч-
шей рекламой рабочих профессий, они отражают ис-
креннюю любовь к своему делу и уважение к человеку 
труда.  Также Сергей Кравцов ознакомился с организа-
цией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процесса на территории парка, с 
методической работой со школьными музеями, а также 
пообщался с островными педагогами. В ходе общения 
были затронуты вопросы защиты чести, достоинства и 
деловой репутации учителя,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педагогов.

-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мы ожидаем Указ главы госу-
дарства, который закрепляет особый статус и обще-
ственную значимость педагогов, гарантирует условия 
профессионального развития, защиту от угроз и посяга-
тельств на жизнь и здоровье, первоочередной порядок 
приема детей педагогов в детские сады и другие меры 
поддержки. Кроме того, оценку поведения, возможность 
удалять с уроков нарушителей дисциплины и другие 
меры мы после обсуждения с педагогами ввели отдель-
ным приказом, который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 в Минюсте, - 
подчеркнул Сергей Кравцов.

Также обсуждалось развитие сети профильных психо-
лого-педагогических классов. Министр также поддержал 
предложение о включении литературных произведений о 
специальной военной операции в образовательные про-
граммы, эта инициатива будет проработана.

В заверше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Сергей Кравцов вручил 
ведомственные награды педагогам и руководителям об-
разователь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Звания «Почетный работник 
сферы образован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удостоены 

учитель биологии МАОУ СОШ № 1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ветлана Волкова и учитель географии МАОУ СОШ № 26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Татьяна Маренкова. Нагрудным зна-
ком «За верность профессии» отмечена директор ГКУ ДО 
«Центр содействия семейному устройству «Звездный» 
Надежда Кириллова. Почетные грамоты Минпросвещения 
России вручены заместителю директора – руководител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центра цифровой трансформации образо-
вания ГАУ «Региональный центр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
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Елене Будулевой и масте-
ру производственного обуч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го техникума 
строительства и жилищно-коммунального хозяйства Арте-
му Кузнецову. Знаком отличия «Отличник просвещения» 
отмечены педагог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МАОУ 
Гимназия № 3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Ирина Стародубцева 
и социальный педагог МАОУ СОШ № 26 г. Южно-Сахалин-
ска Оксана Гордеева.

На Сахалине впервые в России 
провели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е 

испытания дрона с человеком на борту
6 июля на дронопорте «Пушистый» в Корсаковском 

районе впервые в России по всем правилам регистрации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организации воздушного движения 
провели испытания сверхлегкого воздушного судна. Ква-
дрокоптер поднялся в воздух с человеком на борту.

Эксперимент прошел под контролем специалистов 
беспилотного крыла компании «Аврора» — «Аврора – 
БАС». В нем был задействован участник форума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из Владивостока Алексей Спинка. Его ком-
пания разрабатывает проект по развитию персональной 
авиации. Алексей привез на выставку пилотируемую ле-
тающую машину «X SKY ONE V2» и именно на «Пуши-
стом» впервые совершил полет,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ный в 
региональном центре организации воздушного движения.

— На «Пушистом» впервые был произведен полет 
сверхлегкого воздушного средства индивидуальной мо-
бильности. Этот аппарат может летать в двух режимах – 
как управляемое судно и как беспилотник. Мы отработали 
пилотируемый полет, потому что пока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законами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беспилотные воздушные 
перевозки людей невозможны. Планируем, что уже в сле-
дующем году на форуме «Крылья Сахалина» такое судно 
поднимется в воздух с пассажиром на борту и будет управ-
ляться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режиме, —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ге-
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Аврора – БАС» Дмитрий Третьяков.

В «Аврора – БАС» считают, что представленная мо-
дель дрона в перспективе может работать как аэротакси 
или стать альтернативой личному автомобилю. Судно 
заряжается от электрической батареи, может провести в 
воздухе до 20 минут при скорости 50 километров в час. 
Оно оснащено спутниковой навигацией, имеет возмож-
ность автономного полета по заданным маршрутам.

Более 14 тысяч зрителей посетили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на Сахалине
На Сахалине отгремел VII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

тока. Творческую программу закрыл спектакль «Белые ночи». 
5 июля свою интерпретацию произведений Достоевского на 
сцене Чехов-центра представил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академи-
ческий дра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имени В. Ф. Комиссаржевской.

Спектакль-закрытие посет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
ренко, он поприветствовал служителей сцены и зрителей.

  — Сегодня мы прощаемся с седьмым Фестивалем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Дорогие друзья, вы подарили 
нам 16 дней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Наши жители полу-
чили возможность увидеть лучшие спектакли не только 
трупп из соседних регионов, но и из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
тербурга. Сахалин с большим радушием уже в третий 
раз принимал этот театральный праздник. И мы говорим 
вам: «Добро пожаловать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 обратил-
ся со сцены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В финале вечера губернатор вручил памятную статуэт-
ку участника фестиваля художественному руководителю и 
директору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театра Виктору Минкову.

— Я приезжаю сюда в третий раз. Остров манит. 
Для меня это место силы, а Чехов-центр и его люди – 
настоящий дом, семья. Совершенно искренне говорю, 
что среди региональных фестивалей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й, 
на мой взгляд, один из самых престижных – и по уровню 
участников, и по контенту. Он звучит на огромном рос-
сийском театральном ландшафте. И мне очень прият-
но, что мы здесь и что театр Комиссаржевской получил 
возможность играть для вас и радовать вашу публику, 
- поделился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 директор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ого академическ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имени В. Ф. Комиссаржевской, заслуженный ра-
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РФ Виктор Минков.

В этом сезоне фестива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проводилась 
с 20 июня по 5 июля. В афишу вошли 11 спектаклей. В 
день открытия фестиваля сахалинцы и гости региона 
смогли насладиться игрой Евгения Миронова в спекта-
кле-концерте «Русский крест». Впервые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шел авторский вечер народного артиста РФ Виктора 
Сухорукова от Московского драматического театра име-
ни Ермоловой. Санкт-Петербургский академический дра-
матический театр имени В. Ф. Комиссаржевской, помимо 
спектакля «Белые ночи», выступил перед островными 
театралами со спектаклем «Вера Live». Два концерта 
дал заслуженный артист РФ Сергей Чонишвили совмест-
но с сахалинскими артистами джазового и эстрадно-сим-

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ов. 
Частью фестиваля стала образов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

ма. Она включала лекции от ведущих российских теа-
тральных критиков, продюсеров и экспертов, вход на 
которые был доступен для всех желающих. Сборная 
труппа артист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 
режиссерской лаборатории. В этом году она работала 
в коллаборации с фестивалем «Горький+». Два режис-
сера, Кирилл Демидов и Сюзанна Классеп, за несколько 
дней поставили эскизы по ранним произведениям Макси-
ма Горького – «Мальва» и «Бывшие люди».

— В разных направлениях фестиваля были пред-
ставлены все регионы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 от Читы, ко-
торая в этом году оказалась у нас впервые, до Чукотки. 
В офф-программу вошли театры из Челябинска, Ново-
сибирска,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Состоялось 35 
встреч со зрителями. Их посетили более 14 тысяч чело-
век, - подвела итог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Фестиваля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Татьяна Корнеева.

Фестиваль театров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роводится в 
рамках федер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развития театрального 
искусства в ДФО под руководством народного артиста 
РФ, художественного руководителя Театра Наций Евге-
ния Миронова. Мероприятие реализуется при поддерж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культур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Прави-
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лично губернатора Ва-
лерия Лимаренко.

На закрытии фестиваля также были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95-го театрального сезона Чехов-центра. Глава области 
вручил приз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артистке островного 
театра Анастасии Солдатовой. Ее роль в спектакле «Бат-
терфляй. Постскриптум» признали лучшей в сезоне по 
итогам зрительского голосования.

На берегу залива Терпения в 
Поронайске почтили 
Духа – Хозяина моря

4 июля в Поронайске состоялся 34-й межмуниципальный 
праздник-обряд «Кормление Духа – Хозяина моря». Меро-
приятие, посвященное сохранению и популяризации куль-
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
ра, собрало на берегу залива Терпения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ем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образован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аздник открылся ярким выступлением народного 
национ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Мэнгумэ илга» («Серебря-
ные узоры») из Поронайска. С приветственным словом 
к участникам и гостям обратились первый заместитель 
губернатора — руководитель администрации губернато-
ра 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ергей Байда-
ков, депутат региональной Думы Александр Радомский 
и председатель общественной организации КМНС Поро-
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Оксана Орлова.

— Праздник кормления Духа – Хозяина моря — это 
уникальная традиция,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й мы сохраняем 
традиции кор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Сахалина, их язык, 
фольклор и обычаи, — отметил Сергей Байдаков. — Этот 
год объявлен Годом единства народов России. Прези-
дент учредил два значимых для нас праздника: 30 апре-
ля мы впервые отметили День коренных малочисленных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а 8 сентября будем праздновать День 
языков народов Севера. В многообразии наших наро-
дов, в бережном отношении к их культурам кроется наше 
единство и сила — и в этом заложена основа для даль-
нейшего развития нашей страны.

Центральным действием торжества стал священный 
обряд задабривания Хозяина моря. По древнему преда-
нию нивхов и других народов Сахалина, Хозяин моря, жи-
вущий в морских глубинах, посылает людям рыбу и мор-
ского зверя. Под аккомпанемент этнических инструментов 
участники обряда  принесли дары, состоящие из корне-
плодов, круп и мяса таежных животных, и вознесли молит-
вы о благополучии, здоровье близких и богатой путине.

Сразу после ритуальной части на площадке развер-
нулись зрелищ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о национальным ви-
дам спорта. В состязаниях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команды из 
Охи, Ноглик, Александровска-Сахалинского, Тымовско-
го, Смирных, Поронайска и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Самым 
захватывающим этапом стал конкурс «Выход в море на 
шлюпках», требующий от участников не только физиче-
ской силы, но и смелости. Затем команды соревновались 
в меткости во время стрельбы из лука и в силе в нацио-
нальной борьбе.

Для гостей праздника была организована насыщен-
ная культурно-развлекательная программа. Все желаю-
щие смогли посетить выставку декоративно-прикладного 
искусства, где мастера демонстрировали уникальные 
техники изготовления изделий из рыбьей кожи, меха, бе-
ресты и кости, а также принять участие в мастер-классах. 
Отдельное внимание было уделено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хне. 
Умельцы готовили традиционные блюда, а свежесварен-
ная уха привлекла множество желающих полакомиться 
любимым блюдом.

Яркой частью праздника стало выступление этниче-
ского ансамбля «Лер миф» из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вер-
шился праздник торжественной церемонией награжде-
ния победителей состязаний.

Организаторами праздника выступили администра-
ция Поронайского муниципального округа и Правитель-
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 также местная обществен-
ная организация КМНС Поронайского района.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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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말로 깨닫다] 

언어 접촉과 한국어
언어는 인간의 사고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언

어학에서는 언어가 먼저인지, 사고가 먼저인지에 

관한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닭과 달걀의 문제처

럼 쉬운 게 아닙니다. 생각을 언어로 정리하기에 

언어가 없으면 생각조차 있을 수 없다는 주장과 

언어 없이도 생각은 가능하다는 주장이 있습니

다. 말로 표현하기 어렵다는 말이 있는 것으로 봐

서, 어쩌면 언어보다 사고가 앞선다는 생각이 언

중 사이에는 널리 퍼져 있는 듯합니다.

언어는 인간의 사고인 동시에 소통입니다. 혼

자라면 언어가 필요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언어 발전의 역사는 그대로 소통의 역사

이고 달리 말하자면 접촉의 역사입니다. 접촉 없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언

어의 기본 조건은 접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하는 것을 우리는 말을 건

넨다고도 합니다. 접촉입니다. 말을 나누는 것도 접촉입니다. 어쩌면 혼잣말

도 언어로 나를 만나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나와 대화하는 것이 독백이기 

때문입니다.

언어의 접촉은 수많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때로는 조정이 일어나고, 때로

는 한쪽의 말이 우세하여 다른 쪽을 누르기도 합니다. 언어의 조정은 섞임으

로 일어납니다. 반드시 우세한 집단의 말이 열세의 집단에 침투하는 것은 아

닙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많습니다. 낮은 계층의 말이 높은 계층에 영향을 

주는 예도 많습니다. 접촉으로 일어나는 변화는 다양합니다. 가장 흔한 변화

는 어휘 층위입니다. 이른바 외래어는 접촉의 대표주자인 셈입니다. 외래어

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귀화어가 됩니다. 물론 외래어가 자리를 잡지 못하여 

외국어의 상태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한 언어가 공통어로 자리하게 됩니다. 종종은 모어가 있음

에도 공통어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언어를 <링구아 프랑카>라고 합

니다. 링구아 프랑카는 서로 다른 모어를 가진 사람들이 제3의 언어로 소통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도 같은 나라에서 영어가 공통

어가 되는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비즈니스와 학문의 현장에

서 영어는 링구아 프랑크가 됩니다. 비즈니스에서 쓰인 말이 <피진>이 되기

도 하고 <크레올>이 되기도 합니다. 피진이라는 말이 ‘비즈니스’에서 온 말이

라고 하니 언어 접촉의 모습을 제대로 보여줍니다.

라틴어나 아랍어도 링구아 프랑카가 됩니다. 소련시대에는 러시아어가 

링구아 프랑카가 되었을 겁니다. 제국의 언어가 모어를 누르고 공통어가 되

는 현상은 일반적입니다. 다만 모어가 살아남아 있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다를 뿐입니다. 중남미의 토착 언어나 시베리아의 토착민 언어를 생각해 보

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중앙아시아의 많은 나라는 소비에트가 해체된 이후 

모국어를 되살리기 위해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이제 어린 학생은 러시아어

가 서툽니다. 세대 간의 언어 차이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링구아 프랑카는 물리적인 지역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의 경

우는 과거의 어떤 언어보다도 넓은 지역에서 사용됩니다. 어느 나라에 가

든 영어로 이야기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이 서

로 영어로 소통하는 예는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입니다. 그곳이 어디이건 

영어는 링구아 프랑카의 기능을 합니다. 링구아 프랑카는 물리적인 지역

을 넘어서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에스엔에스의 공간에서 영어는 링구

아 프랑카가 됩니다.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의 공간은 링

구어 프랑카가 활약하는 공간입니다. 모어가 아니라면 영어가 링구아 프

랑카가 됩니다.

링구아 프랑카는 다양한 소통 전략을 마련하게 됩니다. 의미협상의 과

정을 거치고, 서로의 실수를 이해하려고 합니다. 실수는 실패가 아니고 소통

을 위한 과정입니다. 실수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기도 합니다. 상

대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모색을 합니다. 쉬운 단어로 바꾸고 알아듣

기 쉽게 천천히 또박또박 이야기합니다. 언어 접촉의 현장은 그대로 인간 사

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접촉이 곧 사회입니다. 조화와 이해가 소통의 기본

입니다.

이제 한 언어 속에도 수많은 언어가 살아 숨 쉽니다. 예전에 우리말에 한

자어가 들어왔듯이, 그래서 우리말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한자어가 우리

말 속에 있습니다. 지금은 한자어 외에도 일본어나 영어도 상당수 들어와 있

습니다. 일본어는 일본 고유어의 모습도 있지만, 일본식 한자어나 일본식 외

래어의 모습으로 우리말에 들어와 있기도 합니다. 이런 말을 트랜스 랭기징

이라는 용어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외래의 말은 교묘하게 이

용하여 즐거움을 주기도 합니다. 한자어, 영어가 우리 광고에도 고유어와 함

께 널리 쓰이는 모습을 봅니다.

언어 접촉의 시대입니다. 나에게서 시작된 접촉은 너에게도 나아가고, 나

의 말은 사회를 이룹니다. 언어는 국가를 넘고, 민족을 넘어 접촉합니다. 접

촉을 통해 새로운 언어가 만들어지고, 접촉을 통해 언어는 자라납니다. 언어 

접촉이 사람 간의 접촉을 의미하고, 인류의 역사가 됩니다. 언어 접촉을 깊게 

연구하여야 할 이유입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가 더욱 신뢰하는 재외

동포청을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

들이 재외동포청의 반부패·청렴 정

책 추진에 참여한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8일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과 자문회의

를 열고 부패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조은경 (사)

이케이 윤리지식연구소 연구소장과 

세한대학교 양세영 교수의 임기를 

연장하고, 법무법인 혜강 전선재 변

호사를 새로 위촉했다.

전선재 변호사는 법률 전문성과 실무 경험을 바탕으

로 제도 운영 과정의 미비점을 점검하고 개선 의견을 제

시하는 등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재외동포청의 청렴

도 제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위촉식에 이어 열린 자문 회의에서는 재외동포청의 

반부패·청렴 정책 추진 방향과 부패 취약 분야 개선 과

제를 논의했다.

청렴시민감사관들은 각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김경협 청장은 "국민과 재외동포에게 신뢰받기 위해

서는 청렴을 가장 기본적인 가치로 삼아야 한다“라며, "

청렴시민감사관이 제시하는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충

실히 반영해 모두가 체감하는 청렴 행정을 만들어 가겠

다”고 말했다.

재외동포청은 이날 자문회의에서 나온 의견을 하반

기 반부패·청렴 시책 추진계획에 반영하고, 청렴시민감

사관과 정기적으로 소통하며 부패취약분야를 꾸준히 점

검해 나갈 예정이다.

(재외동포청 제공)

조현용(경희대  교
수, 한국어교육 전공)

'동포가 신뢰하는 청렴 행정'...

청렴시민감사관과 지혜 모은다
청렴시민감사관 위촉...

부패 취약 분야 점검하고 개선 과제 발굴

전 세계 동포가 신뢰할 수 있는 '청렴 행정' 실현

이름은 단순한 표기가 아니다. 

한 사람이 평생 자신을 설명해온 방

식이고, 가족과 공동체가 그를 불러

온 기억이다. 특히 고국 밖에서 살

아온 동포에게 한국 이름은 국적보

다 먼저 지켜온 정체성이다. 국가가 

그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는 단순

한 등록사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

과 역사를 어떻게 평가하는지의 문

제다.

정월순 할머니는 재외동포청의 

영주귀국 프로그램으로 고국에 돌

아왔다. 러시아에서 살아온 세월이 

길었지만, 고향이 같은 사할린 동

포 1세를 만나 결혼했고, 차별을 감

내하며 평생 '정월순'이라는 이름으

로 살아왔다. 가족도, 이웃도, 동포

사회도 그렇게 불렀다. 그런데 한

국에서 국적을 취득해 받은 주민등

록증에는 이름이 '정월순'이 아닌 '

텐올친'으로 적혀 있었다. 정월순이

라는 이름을 러시아식 발음에 따라 

옮긴 표기였다. 고국에 돌아와 받은 

첫 신분증에 평생 지켜온 한국 이름

이 사라진 것이다.

이런 일은 정 할머니에게만 벌어

진 일이 아니다. 사할린 동포의 배우

자들이 귀화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

면서 비슷한 일을 겪고 있다. 러시

아어 문서에 적힌 한국식 이름을 러

시아식 발음으로 읽고, 다시 그 발

음을 한글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재

숙'은 '채조수기'가 되고, '김상우'는 '

킴상우'가 된다. 형식적으로는 외국 

문서의 발음을 따른 것일지 모르지

만, 실질적으로는 당사자가 평생 사

용해온 이름에서 멀어지는 결과다.

현행 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인 '외국의 국호, 지명 및 인명의 표

기에 관한 사무처리지침'은 외국 인

명을 해당 외국의 원지음에 따라 한

글로 표기하도록 정하고 있다. 가족

관계등록부 기록의 통일성을 위한 

원칙이다. 그러나 원칙도 목적을 위

해 존재한다. 원지음 표기의 목적이 

정확한 이름 표기라면, 한국계 동포

의 한국식 이름을 외국인의 서툰 발

음으로 다시 적는 것이 과연 정확

한가. '정월순'을 '텐올친'으로 적는 

행정은 정확한 행정이라기보다, 이

름이 지나온 역사를 잊어버린 행정

이다. 더구나 현행 제도에도 예외

는 있다. 중국 조선족의 경우 일정

한 요건 아래 한국통용 한자에 대

한 한국식 발음의 한글 표기를 허

용하고 있다.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

법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등으

로 사할린에 이주한 뒤 분단과 냉

전이라는 역사적 이유로 오랜 세

월 고국에 돌아오지 못한 채 고립

되었던 동포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다. 그렇다면 

그 권리의 회복은 입국과 정착지

원에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 평생 

한국 이름으로 살아온 사람이 한

국의 공적 장부에서도 그 이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적어도 이

름만큼은 

당사자에

게 확인

하고, 선

택할 기

회를 주

어야 한

다. 대한

민국이 잊고 있던 사할린 동포를 

다시 맞이한다면, 적어도 그들이 

평생 지켜온 이름만큼은 있는 그

대로 불러주는 예의를 갖추어야 

한다.

다행히 관련 논의가 국회에서 

시작되었다. 지난 2월 이재강 의원

이 대표발의한 가족관계등록법 개

정안은, 본인이 요청하면 한국식 발

음으로 이름을 표기할 수 있도록 하

고 이미 국적을 취득한 사람도 시행

일부터 3년 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올바른 방향이지만 국

회의 논의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른다. 여든이 넘은 동포들에게 남

겨진 시간은 많지 않다. 지금이라도 

법원행정처가 신속하게 예규를 개

정해 고령의 동포들이 더는 기다리

지 않고 평생 지켜온 자신의 이름으

로 불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름

을 있는 그대로 불러주는 일이야말

로, 그 이름에 담긴 역사를 비로소 

제대로 기록하는 일이다.

조영관 변호사

(이주민센터 친구 부대표)

(법률신문)

[공존의 온도] 정월순, 텐올친
한국 국적 얻은 해외동포 이름 

현지 발음 따라 표기 언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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Корр.счет: 301018106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ое полугодие 2026 г.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147 руб. 66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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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저모
    (2면의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중국식당을 위한 
45kg의 물품, 세관이 승객 가방에서 

발견
사할린이 세관이 유즈노사할린스크 공항에서 개인용 물품

으로 위장하여 반입하려던 상업용 화물을 적발했다. 이 화물

은 하얼빈 항공편으로 도착했다.

화물과 가방 통관 시 엑스레이 검사를 통해 감시관이 동일

한 물품들이 다량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다. 총 45kg의 화물 안

에는 작업복, 냄비 받침, 풍선, 명함, 젓가락, 요리 가격표, 일회

용 냅킨, 납작빵과 설탕시럽 등 식품이 들어있었다.

적발된 50세의 승객의 말에 따르면, 화물은 중국에서 지인

이 구매한 것으로 중국식당을 운영하는 사할린 요식업체의 요

청에 따라 사할린에 물품을 반입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관의 규정을 숙지하지 못하고, 반드시 상업용 화물

에 대한 신고를 간과한 점을 인정했다.

사할린 세관은 러시아 연방 행정위반법 제 16조2항 1호에 

의거해 물품 미신고 혐의로 해당 남성을 신고하고, 벌금과 반

입된 물품 압수 처분을 내렸다.

Таможенники нашли в багаже пассажира 
45 килограммов товаров для 

китайского кафе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трудники Сахалинской таможни выявили в аэро-

порту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коммерческую партию това-
ров, которую пытались ввезти под видом вещей для 
личного пользования. Багаж прибыл рейсом из Харбина 
(КНР).  Во время проверки чемодана и коробок с помо-
щью рентген-аппарата инспекторы заметили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одинаковых товаров. Внутри находились 
спецодежда, подставки под горячие блюда, воздушные 
шарики, визитки, палочки для еды, ценники для блюд, 
одноразовые салфетки, а также продукты питания — 
лепешки и сахарный сироп. Общий вес груза составил 

45 килограммов. 
Как рассказал 50-летний пассажир, товары купил 

в Китае его знакомый. По просьбе сахалинского пред-
принимателя, который владеет кафе китайской кухни, 
мужчина должен был доставить их на остров. Он так-
же признался, что не изучал таможенные правила и не 
знал, что коммерческую партию необходимо деклари-
ровать.

Сахалинская таможня завела на пассажира админи-
стративное дело по части 1 статьи 16.2 КоАП РФ — за 
недекларирование товаров. Теперь ему грозит штраф, 
а также конфискация ввезенной продукции.

사할린의 6월 날씨, 세계의 기록적인 
더위에 반해 정상보다 더 서늘

아직 러시아 대부분의 지역들에서는 기록적인 더위가 기

승을 부리는 가운데 극동지역의 남부는 기록적으로 서늘한 구

역이 형성됐다.

2026년 6월은 러시아에서나 세계적으로 역사상 가장 더

운 시기 중 하나였다. 그러나 사할린주는 평소보다 기후가 

서늘한 몇 개 지역들에 포함됐다. 러시아 기상통보센터는 기

후의 역설로 기록된 첫여름 한 달이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상통보센터의 보고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올해 6월은 

2012년에 이어 기상관측 역사상 가장 더운 시기 목록에

서 2위에 올랐다. 우랄을 비롯해 시베리아에서는 기온이 2

도 - 8도 더 높아진 더위가 덮쳤고, 반면 극동 연방관구의 

남부, 사할린과 쿠릴열도를 포함한 지역들은 일반적인 기

후 추세와는 반대로 공식적으로 '평년보다 서늘한' 한 달

이었다.

자바이칼 인근에서는 기록적인 추위가 나타났는데 기온은 

다년간 평상기온보다 2도가 낮아졌다. 사할린 지역도 예년보

다 기온이 낮아져 2026년 6월이 역사상 가장 더웠던 유럽과 캐

나다와는 상황이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전문가들은 태평양에서 엘리뇨 자연현상이 강화되고 있다

고 지적하고, 동부 적도 해수면의 온도는 평년보다 3도나 높은 

것으로 기록됐는데 앞으로 엘리뇨 현상이 더 활발해 지면 사

할린과 쿠릴열도를 포함해 아시아 태평양 전 지역에서 실제로 

기후 패턴에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Июнь на Сахалине оказался холоднее 
нормы вопреки мировым рекордам 

жары
Пока большая часть России переживала аномаль-

ное тепло, юг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попал в зону отрица-
тельных температурных аномалий.

Прошедший июнь 2026 года стал для планеты и 
России одним из самых жарких в истории, однак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попала в число немногих ре-
гионов, где погода оказалась прохладнее обычного. 
Гидрометцентр России подвел итоги первого лет-
него месяца, зафиксировав климатический пара-
докс. Согласно официальному докладу ведомства, 
в масштабах всей страны июнь занял второе место 
в списке самых теплых за всю историю метеонаблю-
дений, уступив лишь рекорду 2012 года. Экстремаль-
ная жара накрыла Урал и Сибирь, где температура 
превышала норму на 2–8 градусов. При этом южная 
часть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едерального округа, вклю-
чая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ы, пошла против общего тренда 
— здесь месяц официально признан «несколько хо-
лоднее нормы».

Самые заметные аномалии холода зафиксирова-
ны в соседнем Забайкалье, где столбики термометров 
опускались на 2 градуса ниже многолетних значений.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также оказался в зоне пониженного 
температурного режима, что резко контрастировало с 
ситуацией в Европе и Канаде, где июнь 2026 года стал 
самым жарким в истории.

Специалисты также отмечают усиление природного 
феномена Эль-Ниньо в Тихом океане. Температура 
поверхности воды на востоке экваториальной зоны 
уже превысила норму на 3 градуса. Рост активности 
этого явления в будущем может существенно изме-
нить погодные сценарии во всем Азиатско-Тихоо-
кеанском регионе, включая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е 
острова.

(러시아 및 사할린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